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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의 죽을@ 

매와 찬에 관한 예수님의 "1 도 

예수님은제자들과 

함께 켓세마네 동산 

으로가셨다. 그곳에 

서 예수님은 베드로 

와야고보와요한을따로데리고가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막 14:34)라고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히셨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샤’(막 14:33)라고 간접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 

후에 마가는예수님의 기도모습을이렇게 기술하였다. “조금나아가사땅에 엎드 

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 

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히옵소서 하시고"(막 14:35~36). 마가는 자신의 

해석이 포함된 간접적인 설명(막 14:35)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직접적 

인 기술(막 14:36)을 한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인 설명이 짧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 

해 직접적인 설명을 많이 빨H했던 마태， 누가외는 차이를 보인다(마 26:39 ; 녹 

22:42).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보인 예수님의 행동과 기도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많다. 창조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 

해서 잘 알고 계셨다띤-r 8:31. 9:31. 1O:33~34).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연약한 모습 

을 보이셨으며， 마가는 왜 그와 같은 모습을 간접 · 직접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마 

가는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예수님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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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1윌(주) 추수감사추잃 • 훌훌ξ뺨(효뺑|배) 

흠했음에도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에게 있다는사실을가르쳐 주고 있는것이다. 십자가를져야할때와고통의 잔은 

바로 원죄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속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 

다. 띠라서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 값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괴로워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연약한 

모습 이면에는 영광의 승리가 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히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 

리라 하시니"(요 12:27~28) . 결국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돗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진실된 기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낸 진실된 기도는 모세(출 32:1O~11，14)， 히스 

기야(왕하 20:1,3,5), 다윗(심ν하 15:25~26)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두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요 18:끄). 때와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 

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기를 통해서 대신 치 -

르신것이다. ‘자비하신예수여， 예수공로힘입어 천국가게하소서 아벤. 

* DH주 월요새벽기도회“ 9벽 440)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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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 OF COMMUNION 
(23)For 1 received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Aη，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33)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34)1f anyone is hungry, let him eat at home, so that you will not come together 

for judgment. The remaining matters 1 will arrange when 1 come. 

(1 Corinthians 11 :23-34) 

C |ear|V the Lord s Supper was made by Jesus Christ Himse|f 

The So. n o.f Go.d prepared this Ho. ly Co.mmuni o. n service t o. 
help believers stay f o. cused and gro. unded in their faith. The 

w o. rds He gave us c o. ncerning this very special time are 

p o.werf비 Iy true ,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 o.rds will no.t pass away"(Mk. 13:31) . Many things in this w o. rld 

change o. r lo.se their meaning , but no.t Go.d's w o.rd , "The grass 

withers , the fl o.wer fades , but the w o. rd o. f o. ur Go. d stands 

f o. rever" (Is . 40 :8) . Jesus Christ ’s last meal was purp o. sefully 

planned t o. be at the time o.f the Passo.ver dinner. He t o. ld His 

disciples, “ 1 have earnestly desired t o. eat this Passo.ver with yo. u 

befo. re 1 suffer; f o. r 1 say t o. yo.u, 1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 o. m o. f Go. d" (Lk. 22 : 15~ 16). At this much 

'desired and spiritually significant Passo.ver meal , Jesus changed 

its purpo.se . The Bible tells us, “ And when He had taken so. me 

bread and given than ks, He bro. 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 o. r yo. 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And in the same way He t o.o. 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 ured o. ut f o. r yo. 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 o.o. d ’ "(Lk. 22 : 19~20) . Jesus changed the 

Pass o. ver Dinner int o. the Lo. rd ’s Supper, c o. mm o. nly called 

Co. mmuni o.n. What is the purpose of Communion? 

The purpose o.f Co. mmuni o.n is t o. remember the suffering and 

death o.f Jesus Christ. Today’s Bible passage says ,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 He bro. ke it and said , ’This is My bo.dy, 

which is f o. r yo. 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In the same 

way He t o.o. 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 o.o.d; do. this , as o.ften as yo. 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 ''(l Cor. 11 :24~25). Jesus used the bread 

and cup t o. represent His bo.dy and bl o.o.d, which is His suffering 

ànd death . The meaning o.f the cro.ss co. mes t o. ligh t. In their 

deliverance fro. m Egypt, the Passo.ver was instituted when Go.d’s 

peo.ple were instructed t o. eat an unblemished lamb and place its 

bl o.o.d o. n the entrance way into. their ho.mes (Ex. 12 : 3~ 13) . In so. 
do. ing, the plague o.f death w o. uld pass o.ver them . Jesus Christ is 

the Lamb o.f Go.d. When Jo. hn the Baptist saw Jesus, he said , 

“ Beh o. ld , the Lamb o. f Go. d wh o. takes away the sin o. f the 

w o. rld!" (Jn . 1 :29). Revelati o.n 5: 11 ~ 13 says, "Then 1 lo.oked, and 1 

heard the vo. ice of many angels around the thro. ne and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and the number o.f them was myriads 

of myriads , and th o. usands of th o. usands , saying with a loud 

vo. ic 

saying , 'To. Him wh o. sits o. n the thro. ne , and t 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Jesus died t o. f o. rgive yo. ur sins and I:l ring yo. u eternal salvati o.n 

Please remember His death and suffering before yo. u partake in 

Communi o. n. 

The purpo.se o.f Co. mmuni o. n is t o.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co.ming back. To.day’s Bible passage says , "Fo. r as o. ften as yo. 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 rd ’s death 

until He co. mes"(l Co. r. 11 :26). Remembering Christ’s glory is 

exciting! At every Co. mmuni o. n we sh o. uld remember that His 

co. ming is cl o.ser and cl o.se r. 1 Jo. hn 2:28 reminds us, “ No.w , little 

children ,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 we may have 

co. nfidence and not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 ming ." The Bible als o. tells us , “ Be o. n guard , so. that yo. ur 

hearts will not be weight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the wQrr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no.t co. me 

on you sudden ly like a trap; f o. 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dwell o. n the face o.f all the earth. But keep o. n the ale r.t at all 

times, praying that yo. 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abo. ut t o. take place, and t o. stand befo. re the So.n 

of Man"(Lk. 21 : 34~36). Are you ready? Please remember Jesus' 

coming at every Communion. 

The purpo.se o.f Co. mmuni o. n is t o. examine yo. ur sinfulness . 

Today’s Bible passage says,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 r drinks the cup o.f the Lo. rd in an unwo. 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 o.o.d o.f the Lo. rd .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 ing he is t 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 r he wh 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 o.n many amo.ng yo. 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 But if we judged o. urselves rightly, we w o. uld no. t be 

judged .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 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 o. rld"(l Cor. 

11 : 27~32) . If y o. u think y o. u d o. n ’ t have sin in y o. u, y o. u are 

deceiving yourself and the truth is no.t in yo. u. 1 Jo. hn 1:9 reminds 

us , "If we co. nfess o. ur sins , He is faithf비 and righte o. us t o. 
f o. rgive us o. ur sins and t o. cleansè us fro. m all unrighteo. usness ." 

The sinner wh o. believes in Christ and co. nfesses their sin is 

f o. rgiven and made righte o.l,J s, “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 o. n which is in Christ Jesus"(Ro. m . 

3 :24). Please remember t o. ackno.wledge your wro.ngdoings and 

shortco. mings, so. that yo.u can pro.perly partake in Co. mmuni o.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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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석의 도프갖톨 ~ -, 

(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펙을 가지사 (24)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폼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33)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라라 

(고린도전서 11:23--34) 갱성판목사 

.::z‘ 의 만찬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신 , 자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에 기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 
거룩한 성찬예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한 시간에 대해 

하신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 

지 아니하리라?' (막 13:3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의미가 바뀌거나 사라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 

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8).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저녁에 계획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녹 22 : 15~16) . 소망이 가득하며 영적으로 중요한 유월절 식사 때에 예 

수님은 유월절의 목적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 

고 저녁 먹은후에 잔도그와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내 피로세우 

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녹 22 :19~2이. 예수님은 

유월절 만한을 지금 우리가 성찬식으로 부르는 주의 만찬으로 바꾸셨습 

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 24~25) . 예 

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데에 먹과 잔을 

이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 없는 어린 OJ을 먹고 문설주 

에 그 피를 발라 놓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 

습니다(출 12:3~13).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 

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요한계시록 5:11~13은 말씀합니다. 

‘패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 

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 

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 

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렴을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 

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먹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그리스도 

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성찬식 때마 

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28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렴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 

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도 우리 

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뭇밖에 그 날이 몇과 같이 너 

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 

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나라:' (녹 21:34~36). 여러분은 준비되었 

습니까?성찬식 때마다예수님의 재림을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죄를살펴라 

성창식의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먹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먹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 

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 

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 

리를살폈으면판단을받지 아니하려니와우리가판단을받는것은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 27~32) .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 

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 

입니다. 요한일서 1: 9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 

는 죄인은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 

니라:' (롬 3:24). 여러분이 지은죄들과연약함을고백하며 반드시 기억하 

십시오. 그럼으로 여러분은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 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기 

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에 죄를진심으로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베 



2009던부터 시작된 정치기훈현의 기.도시리즈. 

그 마지막 츄제 ‘구속자의 기￡는 모든 성도에게 장된 기.도가 무엇안지 확살아게 갇인하여 추었다 

그 은째를 싣형에 가푼 당고 나온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자. 

• 상초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추신 자 ， 하나님 

의 자녀들(우리들)을 워안 중보의 기도가 연재도 

신앵영 (ing 1 임을 짝신하며 ， 사랑의 주님 앞에 우 

’ 리들의 기도는 녀무나도 습판석이지 않은지 십자 

가 앞에 통외하는 시간이었다 . 염7J!교샤， 흐등2부l 

• 어둡고 불얀안 팡야 같은 이 세상 웅에서도 선 

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하늘의 삼 소망을 주 

신 예수님이 암께 계셔서 정말 앵복합니다 깅승의 

! ::J'<f , ]]교듀 ) 

련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선국 

에 나와 밥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추섰습니다 .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아냐님 보좌 우면에 앉아 냐를 위해 중보하시는 구속자 예수님을 잔양양니다 . 추 

닙 부르시는 그 날 ， 추의 품에 얀기어 영원토록 거하길 소망맙니다 . 초g종(정던1부 l 

• 사실 졸업선시 중이어서 선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그 선구들을 설득하 
여 같이 성지기우려에 삼여하게 되어스니다 주비되 마으으로 잔석하 것이 아니어 M t:j ••• L.:. • L. 口 > i 

서 예배시간 대부분을 영식적i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더도 말고 딱 반 가지 

만 마음에 새기자는 마음을 주섰습나다 딱 만 가지 ， 그것은 냐의 영팡을 내세우 

는 자가 되지 말고 ， 추의 영팡을 놈이는 자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 앙상 냐보다 

예수님 생각 ， 내 자랑보다는 예수닙 자량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깅다은 r대악부 j 

• 나 또안 하냐님께서 사랑아신바 되어 예수닙안테 웅보기도 받은 영온이라는 것에 감 

사하는 성지기훈련이었습니다 주님 얀에서 앙상 기도하게 배 추세요 . 죄용얀(고등부) 

•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자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영팡스렵게 갑당 

하길 소망밥니다 . 용급상(앙수잉사， 5파) 

• 시염기간 중에 맞이안 성지기운련 ，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 

수님께서 선국까지 이르도록 냐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 녀무 좋았습 

니다 . 본문 말씀에 주님의 영팡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이 삼 큰 은혀l라는 것을 째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의 것에 집중하려고 알 때마 

다 성 지 기훈련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선국을 소망아는 자로 살아가 

야겠다고 다집했습니다. 깅재연(대악부 ) 

• 요아보으 11잔 2니적 마쓴욕 처으 저하 나느 이 마쓰이 어마냐 춧요하 마쓰이지 본 
L ..., D "0 <A.--'" 2 2 ‘」드 口닙 L 'L... '2 口 2"O - L20L'2 

랐다 . 그저 ‘주님께서 기도하섰구냐’라는 느낌 뿐이었다 .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연서 냐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추님의 영팡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이 

어마냐 여고t^ 려고 가사하며 기쁘 이이지 째다。r다 . 추니의 여과으 내 사시으로느 
。 0- 닙 口 L... 2 L • "2 샤 l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엄정난 기적 그 자체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냐고 냐영완자가 깨끗애지는 그 기석을 보여 추산 것이다 . 이려만 주님의 기 

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섰던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얀 마디로 죄인인 냐는 예수님께 죄사암을 받는 죄고의 기적을 받은 것이다 . 

고믿￥ t고등부 ) 

• 놀랴웠던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만민을 위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께 주신 자들， 곧 그리스도의 고 l낭과 부왈로 영원안 영팡에 이를 자들을 위안 기 

도라는 것이었다 .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암께 있기를 기도아고 

계신다. 불짝실안 세대를 살고 있는 냐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암께 

있을 것이라는 짝신을 추섰다 추님께서 약속하신 새 아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영팡의 주님을 만냐게 될 그날을 꽉신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이예린(대악우) 

• 영팡의 추님과 선국에서 누렬 영팡이 얼마냐 크고 놀라운지 . “냐의 사랑 ， 내 어여 

쁜 자야 열어나서 맘께 가자’(아 2: 10) . 이 땅에서의 삶 또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 주님을 신뢰암으로 어디든 추와 밥께 달리고 싶다 주님께서 냐의 완 

전안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 

여지는 심령이 가l낭만 자가 되어 추님 오심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도승애 

(징사， l7iil구 ) 

• 특히 잔양이 은혀l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선 산양으로 내 심령을 감동시키신 

우 말씀을 들으니 더 큰 은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운옹(징사. 7.교큐 l 



·‘아버지여 내계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Lt와 압뼈 있어 

아버지쩨서 함서| 전부터 나훌 .A. t합따.A.I~로 

내계 주심 나의 영훨을 그롤로 보거| 파시기옳 월Ot올나이다” 
(요안복울 17:24) 

• 성지기훈련이 있다고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고3인데 

과연 갚 수 있을까 ?’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하지만 추 

님께서는 부족안 냐를 불려주섰고 ， ‘구속자의 기도’ 

라는 설교 제목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섰다 . 

이령게 벌레 같은 죄인을 이 자리까지 불려 추십에 

녀무냐도 감사했다 . 목사님의 말씀파 연합산양대의 

잔양 ， 그리고 성도들의 산양 모두가 좋았다. ‘수능’ 

이라는 시염을 준비하며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냐에 

게 오늘은 뜻 깊은 날이 되어 추었다. 이령게 추님을 

다시 안 번 맏날 수 있었던 오늘 ， 고.3 01라는 명계를 

앙세우기보다는 하냐님의 자녁라는 이유로 정지기운 

련에 삼여할 수 있었던 오늘에 갑사안다 . 이쇼연(고등부) 

•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워해 더 많이 기도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닿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부 

인 , 즉 아냐님 의 말씀에 순종애야 얀다는 것과 성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퀴하 

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예수님을 믿게 허략해 

추신 , 저를 사랑해 주신 크시고 크신 하냐님 아버 

지 ! 녀무녀무 감사하고 사랑앙니다 . 이젠(고등부l 

• 선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 
는 성지기훈련이었다 저1 .3차 성지기훈련은 너무나 

도 은혀l롭고 주옥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 

찌도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당는지 . 이제 

껏 내 임과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원대로 안 되변 심 

이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명 ， 불만이 많았는데 예수 

님 의 기도는 나를 바꾸게 해 주시는 71 도였다. 예수 

님 의 기도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 주시는 은혀| 

의 기도였다. 이번 정지기훈련은 그 동안 내가 맛보 

았던 어떤 말씀과도 비교딸 수 없었다 . 성지기훈련 

때 받은 은어l가 내 영온의 중심이 되길 기도얀다. 

회장011 ::J샤， 에바다부) 

• 말씀과 더불어 정지기분련 중에 제일 종았던 것은 
모두가 일어나서 힐렐루。F 잔양을 알 때였습니다 . 

지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앙대가 따로 성 

OH진 것도 아닌 목사님파 잔양대 ，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부르는 시간이 너무냐 좋았습니다 . 특이 마 

지막에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선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듣고 일상 속에 

서 추님을 먼저 잦고 앙상 기도로 생왈하는 자가 되 

어야겠다고 다집쨌습니다. 뺀링(고등부) 

• 주님을 영원이 산양할 날을 소망하며 , 더욱 많은 사 
람들이 구속자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자의 

사영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 장샘(짙사， 17교구) 

• 날마다 예수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분추함 속 

에 살아가는 연약안 모습 속에서 잔양과 말씀으로 

다시 안 번 외개하게 하시고 은혀l 받게 아시 니 감사 ， 

감사 . 회앙숙 (::J.l.f ， 12교구 l 

• 내가 삶 속에서 걱정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내 영온을 바라보시며 염려하는 것과 같으리라는 착 

각을 얼마냐 많이 했을까요 . 예수님의 십얀 통곡과 

기도 앙에 냐 자신이 심이 부끄려웠고 집묵힐 수밖 

에 없었습니다 냐에게 영원만 생영을 주신 주님께 

서 내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냐 

의 간절안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압니다 깅정납(교 

사， 새7f축앙육부 l 

• 딸파 암께 성지기분변에 삼석하게 되었습니다 . 말씀 

을 공유발 수 있어 더욱 은혀|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예수님만이 냐의 가정의 추인 되심을 고백하며 다음 

성 치 기분련은 모든 가족이 암께 삼석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 샘숙(징샤， 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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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는 생명 

중연복지표f 작원들로 큐성된 선교팀이 치단 2007연과 2008연에 이어 

올때 3번째 때와닫기선교를 다녁왔다 

복지사는 차선， 서비스 봉사라는 탄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얄 것이다. 

끝까지 

때문에 애외탄기선교에서 그들의 장점이 승l분 블f외돼 더욱 많은 옆매를 맺었다. 

제 1122호 

’ 저는 사외복지사 이선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아고 장애 ’ 선교지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은 저에게 
인과 아이들， 슨수안 영온을 가신 분들을 사랑앙니다 . 선 도 심겨졌습니다 선교치에서 제 자신을 

교지에서 만난 분들을 긍융안 마음으로 얀아추고 아푼 사 돌아보게 되었고， 정작 죽어가는 영온은 

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선혀 어렵지 않았고 오이려 저에 저였다는 것을 n땀았습니다 . 박윤근 

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었습니다. 초생 

’ 선교는 생영입니다. 생영을 선하려 가는 것이니까요. 선안 
주님을 만냐고 심으세요? 교외로 냐오세요 I 예수님이 기 

다리고 계십니다 . 앙외정 

’ 아냐님이 지난날 제게 앵아신 일들을 묵상아니 그 은혀|가 
실로 커서 말로 다 영용알 수 없습니다 . 선국에논 이제 혼 

자 가기 싫어요 선교지의 미지 。f느 여호드과 아묵에서 c .. , LD L O L:: 근 L' 

리 신성을 하고 나선다 . 그 누가 말쨌던가 영온을 살리려고 

떠난 선교지에서 자기 자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그련즉 누 

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변 새로운 띠초물이라 이선 것은 지 

냐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U( 고후 5 :11) . 선도를 미루고 있던 저의 선적들과 진구들과 꼭 같이 갈래 

요! 회연의 취재 · 오남구 기자 

’ 선교간 지 3일이 지냐니까 집에 두고 온 8개월 된 아기가 
눈암에 어른거렸습니다 . 하지만 하냐님 아버지 암에 바로 ’ 담원들 안 사람 안 사람 모두 보석같이 빚냐는 분들이었어 
서야 우리 아이도 신앙의 본을 받아 냐중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아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선교에만 집웅였어요. 박안삭 

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순응하며 죄선을 다아는 모습에 

다시 안 번 감사드립니다 . 윤양팀장 이번 주에 졸블에)1는 섣교텀 (2개 팀) 

’ 선교지에서는 복치판에서의 팀장과 팀원 등의 직급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임아연서는 보지 못쨌던 직원들의 새로운 

모습도 발건쨌어요. 우리 웅연복지판 식구들 ， 내년에는 선 

직원이 같이 갑시다! 획윤미 

’ 대악부에 있을 때 복지판팀이 선교가는 것을 보연서 막연 
이 ‘냐도 저 팀에 있었으언’ 아고 부러임만 었는뎌1 ， 이제는 

당당이 제가 그 임원으로 삼여아게 돼 녀무냐 큰 영팡이었 

어요. W"('.-'~ 

팀원 중 안 사람은 선교지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져 녀무 달콤안 잠을 갔다고 고백안다 . ì박 8일 동안 팀 

원들은 연지에 완선이 적응되어 처음에 있었던 난판들은 오이 

려 감사와 산양의 초건이 되었고，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 하냐 

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아옹 우에는 복지판 사무실 분위기 

가 바뀌었다 . 평소 서로 다른 팀에 속òH 있어 소통의 기외가 

없었S냐 지금은 얼굴맏 확도 웃음이 냐오고 서로가 사랑스려 

입 보인다 . 주변 동료들은 ‘도대체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 

느냐 ? 고 의아해하며 ， 다음 해 서교에느 간이 가케노라며 미 L- "L. E 

기 간 | 팀 1 팀장 

11월 1 일(월) -1 1 월 9일(화) I 24교구 4팀 | 이인숙 

11 월 3일(수) -11월 11 일(목) I 1교구 2팀 | 이승득 

연재 사역 중인 섣교팀 (2개 팀) 

기 간 | 팀 | 팀장 

10월 27일(수) - 11 월 4일(목) I 23교구 3팀 l 박노익 
10월 29일(금) -11월 6일(토) I 9교구 3팀 l 전성욱 

내가 할 일은 기도 

더운 날씨와 역한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려야 했고， 차량도 고장 나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운 차료때l는 에어컨이 나와 시원했고， 기사는 영어도 잘 하고 긍정적이며 활발하여 우 

리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여 위험 지역을 피해 주 

었고， 소속된 차량회사와 지역주민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이번 선교에서는 팀원들이 돌아가며 일일 팀장을 맡기 

로 했다. 팀장훈련을 받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팀 

을 이블어야 할지 걱정이 많았으나 일일팀장 역할 

을 통해 더욱 주님께 묻고 의지하게 되어 우리 

의 신앙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은 아직 많은 선교팀이 보내지지 않아 

정보도 부족하고 불교국가에 무슬림도 많아 

무턱대고 전할 수도 없는 위험한 곳이 많 

았다. 다른 종교인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었으나 주님께서 지켜주신 

덕에 무사히 사역할 수 있었다. 불교， 

힌두교 등 많은 종교인을 만났는데 그 

들은 종교관어 확고해서 “지금 예수님 

을 영접하긴 싫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싫지는 않다. 교회를 나가 

본 적도 있다 는 밀뻐l ‘그들의 마음 

이 열려있고 주님께 올 수도 있겠구 

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김민정(대학부) 

주님께서 친히 이물어 가심 

한창 더운 시간에 죠L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갖는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꺼려 하거나 부정적인 반L응을 보이던 사료l들이 우리 

의 사소한 친절과 섬김으로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공생애 기 

간의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하셨음을 상기케 되었 

습니다(막 10:45). 아직까지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 
다. 이곳은 농촌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해 생소해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성당 건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오히려 사역에 방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하고 부지런하며 향학열이 높아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부흥케 되리라는 비전을 심어주 

셨습니다. 

찬양의 힘은 암기해 간 복음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앵담하던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주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내용을 깨닫 

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함께 박수 치며 자신을 위해 기 

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운전기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고향 친척집으로 안내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사의 큰 아버지 

집에 들어서자 젊었을 때 군복을 입은 사진에 훈장이 4개나 달려 있었고， 

동네 곳곳에 공산당 깃발이 보여 조금은 두려웠지만 가족 모두가 기쁘게 

복음을 받고 영접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흔 구원은 주님께서 친히 이꿀어 가심을 경험케 되었습니 

다(고전 3: 7). 시간이 갈수록 팀이 하나가 되어갔고 더 큰 힘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사역 평가회와 기도를 통해 의견이 

교환되고 말씀과 기도로 점점 하나가 되어갔을 때 복음 전파도 더 잘 되었 

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이 하나될 것 

을， 사랑할 것을 줄곧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 

을 경험케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조영진(집사， 2 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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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매년 1。월 마지막 추일이 종교개역 

추일이랴고 하는데요 ， 종교개역이 멈예요 ? 

웅교개역이란， 지금부터 약 500년 선에 영 

어났던 일이야， 지금은 성당과 교외가 둘 다 

있지만 ， 종교개역이 있기 선까지는 지금의 교 

외라는 것이 없었어. 지금 우리가 말아는 성당 뿐이었 

지 . 처음 교회가 세입질 때는 슴수아게 예수님을 중심 

으로 안 복음공동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이 성치석으로 교외를 이용아기 시작쨌어. 교외라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연 누구든지 함께 모여 

성정을 읽고 산송을 부르고 기도를 힐 수 있는 꽂인 

건 잘알고 있지? 

네 . 성정에서 얽었는데요， 교외는 만민의 기 

도하는 집이라고 쨌어요 . 

그령지- 맏인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냐 열린 곳 

이라는 뜻이야 그련데 교외를 이끌어가던 교 

왕과 신부들이 교외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성경을 본래와 다르게 애석아기 시차애지. 서겨도 
。 。

아무냐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라는 당시 상류증맏 사용 

하던 어려운 언어로 된 성경만 임었탄다 그래서 누구 

도 의심아지 못아도록 말이야 . 그리고 ‘연죄부’ 라는 

것을 만들어 딸았논데 그 연죄부를 돈 주고 사기만 애 

도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임지 않고 죽었던 

조상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애 준다는 엉뚱안 일들이 

벌어지기도 쨌지 

〈예 ,:1..2.. ^.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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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역추얄이 

뭐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 어떻게 예수님을 믿 

지.도 않고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어요 ? 

하지만 당시에 일반 명민들은 이련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그맏큼 교외라는 곳 

이 교왕과 산부들에 의oH 특별아게 운영되 

고 있었던 거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대 

다수의 라틴어를 모르던 사람들은 예배시간에 무슨 말 

들이 오고가는지 ,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알 수 

가 없었던 거야. 이려안 가운데 ‘루터’ 라는 안 수도사 

이자 신악교수가 있었는데 이 분이 교외의 잘못된 부 

분들을 q5가지로 성리해서 비탠베르크의 교외 성문에 

붙이언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 그련데 이 사건이 안 

교외에서맏 끝난 게 아니라， 유렵 곳곳으로 떠지게 된 

거야 - 그려언서 루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교외의 문제섭들이 드러냐게 되었고， 누구냐 삼여아 

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루어신 예배 ， 각 냐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색이 만들어지게 되었지 . 선에는 삼 

석아지 못쨌던 성잔식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에게 어용되었고 .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교외의 모습 

이 선에는 그렇지 못쨌다니 놀라워요 

우리가 성경말씀을 식접 읽을 수 있고 ， 예수 

님이 직접 성아신 성잔식과 예배에 삼석알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아냐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종교개역이 있었기 때문이야 . 어때 ? 

，짧션꽉| 

한.，=족이되Iül를 l 

월하시는분은l 

본당rIDJ호 
시:jJ=족등록설로 l 

오시.，1 바렵니다I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때서 
제56-91조 

했|엠이일을핸빙법’ 

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을 회개하며， 이 마음을 
미루어교회에번써| 

를존경뼈 교회 뼈u 
사는 O~에게 봉A념}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회개 

하지 않고 q만 사져뻐| 

게 굴종하며 교회 밖의 

A범들에게교만한것이 

아니다 

톨쩨 사람이 할 멸이란 하늘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면죄부의 구뿔로 상징되는 'OK利를 추구등는 것이 
O~니다. 

섯빼 'ÁI람’은 히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지 사제나 교회 잎메 
서는존재가아니다. 

종교개역주임을 맘이아연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 

까이 교제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아겠지 ? 

네. 전에는 녀무 당연하게만 느껴져서 소중 

안 줄 몰랐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교 
외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성산식에 잡여 

할 수 있다는 접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종교개 

역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야겠어요! 

정리 ·박절호 기자 

월혹二二휠명 육과청 . 교구 

1238 차민다 외선부 25 

1239 김병호 영아부 18 

1240 ;Cti}ε ι수f6:j 영아부 21 

1241 김나현 영아부 

1242 함zs:-。「 영아부 6 

1243 소o저 o 口eJ 사랑부 25 

1244 임나리 앙육반 2 

1245 김수빈 3:‘-드o드。 ‘ 닙r 19 김영실 

1246 이정로 。~~'t.!- 3 

1247 김선화 양육반 2 한만교 

1248 박은남 3 

1249 김선룡 。。tI。I;H‘:!- 2 한만교 

1250 이준영 3 

1251 신춘화 양육반 2 한만교 

1252 이상복 통신반 22 성대열 

1253 타나베나미코 16 이종윤 

1254 남정민 통신반 18 E"Õ~~ 

1255 임계숙 통신반 24 신정숙 

1256 김지호 영아부 24 신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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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창 웰짧 충현 
추일 4씨 기도외 

일시 .매주일 16:QO 

장소，길랄리홀 

대 상 전교인 전묘위원회 1 . 2.3 . 4지획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팀 및 기도후원자 

석 

모임 

1 권사 2지회기도회 
일시 :11월 9일(화) 교회에서 10시 출발 

“내깨 추신 냐의 영팡율 

그들로 보꺼l 하사"11률 원하용냐이다” 

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Uo'(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션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재교육관 405회내몽골) 400호{날멸리떠싸 띠0회동말매 I.A.삐) 

504회우크래|나) ~뼈화라오스) fal.회킴보디에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델 위임목사님을 십2까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 
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충헌기도원 혹탁직원 모휠 

1.모 집 부 문 식당주방에서 일하실 분(여자 세례교인) 
2찌| 출서류 자띨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웹|줄져 밟구 역삼동 665-1 충현펴 사무국 'Il' ~2-없O뼈얘) 

별 씨l 

김봉순 타교권사(최현탁 성도의 모친 김종회 집사의 시모， 7 

교구장미1구역) / 2 1일 별세 ， 23일 장례 
2.김칠중 집사(박순녀 성도의 아들 정회선 집사의 남편 김영 
준 · 김영호 성도의 부친 ， 2교구 국712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3 반용업 성도(조정숙 집사의 모친 · 이정빈 성도의 장모， 16교구 

인현구역) / 25일 별세 ， 27일 장례 

4.최말분 집사(이늠이 권사의 모친 ， 20교구 개봉1구역) / 26일 별 
세 ， 28일장례 

장소 충현기도원 

댁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잉이 계속 양성되게 하t서. 

1ID 1년 1인 1명(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히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잉에 ̂t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 
교λ까되게하소서. 

월 。E| 주일예배 (장뢰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댐로 ·인수집새 

II 
7 긴U주 。셔 '" 김종홍 지규성 김환기 이상석 배판웅 정길례 이정연 

11 
14 박덕양 이세영 박상대 최융덕 원용철 키U쳐 E냐n 권종순 김순자 

21 장철환A 최세진 정청길 김철환 김홍기 지규성 최양숙 임창순 

28 김신국 김규석 엄복섭 조증민 김태식 한현석 김미자 진명화 

1 1 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결혼 

1 박상희 군(박주일 성도 · 서순자 성도 
의 아들， 타교)과 남미영 양(이길구 
집사의 딸， 9교구) / 11월 6일(토) 
15:00 백제웨딩의전당 2층 오닝스흘 

2 최은성 군(최봉환 집사 지은자 집사 
의 아들， 9교구)과 고영미 양(고화성 
성도 · 이상분 성도의 딸， 타교) / 11 
월 6일(토) 15:00 서울컨벤션웨딩훌 5 
층아이리스흘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 
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새벽기도회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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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 

이순식/전은희 
마 8:1-13 

5 (금) 

이재현/김광선 
마 7:24‘ 29 

3 (수) 

김근영/최규옥 

2 (화) 

강호성/문우식 
마 6:25-34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léì호 l 

.빠연앵 
r 
에에틴효 

.린원톨갚a믿톨걷. 

예배 담당 (1 1/3-11/7) 

날 찌 여l 배 서~ ji! 사 호| 기도 찬앙 

11/3 
수요 l 치료하시는 주님(요 14:1-6) 김성관 목사 유재진 손선례 그크신하나님의사랑(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녹 19:1-10) 이순식 목사 강영기 김통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괴실로암찬양대) 

11/5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양재웅 예루살렘찬양대 오케스트라 /플룻김유경 /소프라노윤지영 l 

즈l 이 M 1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김운창 목사 김백만 기uτZ셔나 얘|배 전찬앙〉 

주일 II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ð냄철 목사 최성득 김종홍 위대하선주를외/플룻차복희(임u}누엘오케스트라) 

11/7 
주일 m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김성관 목사 유재진 지규성 그 어느 날 밤 양치는 목Jr들0] 외 / 소프라노권성쉰할렐루4댄양대) 

f~ IV 성찬식의 목적(고전 11:23-34) 이희식 목사 정민권 김환기 주 앞에 성찬 받7] 위하여 외 / 첼로 0]챔(할렐루야오케스트라) 

주일 V 성잔식의 목적(고전 11:23-34) 김성헌 목사 박용현 이상석 여l수 사랑하심을 외 / 멤엘 여성중창단(지도: 김현정) 

주일찬양 벼가모 교회(계 2:12-17) 김성관 목사 이I수L신 」 배판웅 임마누엘 찬양대 / 1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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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4교구 

박인기 
에ijl디부 

유재진 
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4종철 
5교구 

김백만 
20.교구 

박용현 
24교구 

양태선 
17교구 

이재현 
6교구 

탁정헌 
9교구 

검근영 
1교구 

김정훈 
7교구 

양재웅 
주g용현 

이순식 
18교구 

최성득 
11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강영기 강호성 
선교위원회 21교구 

김운창 김익환 
10.교구 15.교구 

박지훈 안치원 
8교구 2교구 

유현철 이광현 
대억부 1&교구 

장지원 정민권 
13.교구 14교구 

하형욱 황의연 
잉교구 Z교구 

(짧 031 -766-5425) 

구 분 시간 차량 

O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11:00 띤%남부과1.10:200띔역 경유) 

@오전 9:50본당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A 에 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국어1 일본어및 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여배는 스리랭뻐1 중핵i， 
몽골어1 러새뻐， 킴보디01어， 인도니|시O때로동시통역됩니다 

~ lJa1SIaIb1S i1 Er영m， αi1eæ， 때:mJSeil"dSi;J1 
벼1J..Il9El arB~양Ül at lt'e 앉뻐lücbckW얘II 앓\bl， 

il"dSli 벼뼈νare엉1 뼈-g:irl， fUlsiæ, CæiJOda1 il"d 
rdcresia1 aealoo fM훨ilat lt'eÛ1e ü뼈〈뼈빼앓\bl 

기도원칩회안내 (짧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단 U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보」 단 u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보」 단 u 

예배및집회안내 

김연식 
3교구 

나영실 
g교구 

윤인숙 
6교구 

임태주 
17퍼1 

홍순애 
5교구 

-외선부지도 나기태 

김말자 
1&교구 

김정회 
4교구 

옥미자 
9교구 

이향란 
2교구 

최문실 
12교구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김숭회 김진협 

챔꾀
 챔뻐
 짧總
 엠뻐
 觀짧
 

신범식 

·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서명란 송진경 
13교구 대학부 

이복순A 이복순B 
20.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 전임지휘자 

· 사랑부지도 

· 전입연주자 

교사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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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량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예 
탁아부 (수) 오선 10:30-12:00 선교관 1충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 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 시 간 장 -A‘ 

영 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저1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τt:f8 오전 10:30 갈렬리훌 

τ7τcTa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 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 5 제2교육관 2충 


